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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유통 한약재 4.7% 부적합. 곰팡이·이물 혼입 등 7건 유통 차단

○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, 2025년 도내 유통 한약재 150건 관능검사 실시
 - 부적합 7건 전량 회수·폐기. 올해 4월부터 한약재 관능검사 등 품질감시 지속

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유통 중인 한약재 150건을 대

상으로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, 7건(4.7%)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유

통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.

한약재 관능검사는 한약 원재료의 기원, 형태, 이물, 건조 및 포장 상태 등

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다. 한의사, 약사, 한약사 

등 전문가로 구성된 관능검사 위원들은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한약재의 성

상, 이물 혼입 여부, 건조 상태 등을 평가했다.

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례는 기준 크기 이상의 줄기 혼입 2건, 다

른 약재 혼입 2건, 비약용 부위 혼입 1건, 주피 미제거 1건, 곰팡이 오염 1

건이다. 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 회수·폐기 등 행정조

치가 이뤄지도록 했다.

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도 4월부터 유통 한약재 관능검사를 지속 실

시해 품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.

문수경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“한약재는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만

큼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”며 “앞으로도 전문적인 검사로 안전한 한약재 유

통 환경을 조성하겠다”고 말했다.


